
제26회 공인노무사 시험 민소법 예시답안(간략)

무더위 속에서 공부하고 시험 치르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. 사례 위주로 간략히 풀

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(단문은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작성하면 되므로 생략됨). 

제1문

설문 1

설문 1에서 질문은 ‘병이 보조참가한 전소의 갑 청구인용의 확정판결이 후소에 효

력을 미치는지’를 물었습니다.

1. 일단 질문 자체에서 병의 지위가 보조참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. 전소에서 병의 

지위를 별도 목차로 해서 정리했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(만일 저 문구가 없었다면 

전소에서 병은 참가인인데, 그 중 어느 참가인인지를 참가의 유형을 검토하여 보조

참가인임을 밝혀야 하지만, 본 문제에서는 이 논점은 굳이 안 썼어도 크게 문제되

지 않습니다). 

2. 결국 본 문제는 민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참가인에 대하여 재판의 효력이 미친

다는 의미가 무엇이고, 어떠한 요건과 범위 하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, 그

리고 혹시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, 사안이 그 배제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은 

아닌지에 대한 문제입니다. 제77조 재판의 효력의 성질,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기 

위한 요건 및 범위의 문제, 배제되는 경우의 문제를 검토한 후, ‘참가적 효력이 배

제되지 않는 이상 보조참가인인 병에게도 미치게 되어 을과 병 사이의 후소에도 미

치게 된다’가 결론입니다.

3. 본 문제에서, 전소에서 보조참가인 병의 지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할 필요가 

없습니다. ‘병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’를 논하는 것도 묻지 않은 논

점들입니다.  



설문 2

설문 2에서 질문은 ‘판결은 병의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는지’였습니다. 그렇기 때

문에 이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합니다. 

1. 설문에서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는지를 물었습니다. 판결의 효력은 그 

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. 다만 당사자 아닌 자에게도 미치는데, 승목담

탈입니다. 그런데 사안은 승목담탈은 아닌바, 문제는 병이 간과판결의 당사자였는지 

입니다. 이를 위해서 당연승계긍정여부를 논합니다. 물론 당연승계긍정설의 입장에

서 논하여야 합니다. 당연승계를 긍정한 결과 소송계속 중 병이 사망하였어도, 그 

소송의 당사자는 이제는 병이 아니라 병의 상속인입니다. 따라서 병의 상속인은 당

사자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.

2. 판결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판결이 무효가 되어 버리면 효

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간과판결이 무효인지를 검토합니다. 간과판결의 

무효를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 판결이 위법함을 찾아야 하고, 위법하다면 무효인지

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판결이 위법함을 선행적으로 검토하여야 합

니다.

3. 판결의 위법함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면 소송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음에도 

그대로 변론을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, 이를 위해서는 중

단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히 중단되었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. 여기서 중단

여부와 중단의 효과를 검토하여 중단되었고, 중단사유 발생시 모든 소송절차가 중

단됨을 적시하여 중단하지 않고 변론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

점을 지적하여야 합니다.

4. 그 후 위법한 판결의 효력을 논하는데, 여기서 바로 이당사자대립구조문제를 적

시하면서 일단 위법하나 유효한 판결일 뿐이고, 따라서 상속인은 상소나 재심으로 

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도출하여 결론적으로 ‘판결의 효력이 일단 상속인에

게 미친다(다만,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할 수는 있다)는 결론’을 도출하여야 합니다. 



사례해결을 위한 팁

사례 문제를 해결할 때의 핵심은 질문에서 출제자가 질문한 것이 무엇이냐부터 파

악하는 것입니다. 아무리 비슷한 논점이라도 질문에서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풀이 

방법이 달라집니다. 설문 2의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기 때문에 

위와 같이 답안이 작성되는 것입니다.

고생들 하셨습니다. 


